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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문을 열자마자 열기가 후끈~! 여름철, 땡볕이 

쏟아지는 한낮의 차량 실내 온도는 외부 온도의 2~3배

까지 상승한다.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름철 자동

차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다.

‘GS칼텍스’(gscaltexmediahub.com)가 쾌적한 운전을 

위한 여름철 자동차 실내 온도 관리 팁을 소개했다. (그

래픽=GS칼텍스)

▣ 높아지는 온도를 막아라!

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주차하기

여름철 자동차 실내 온도를 지키기 위해선 가능한 한 

실내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.하지만 부득이하게 

실외 주차를 해야 할 경우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

주차하는 것이 자동차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다.

■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차창 가려주기

직사광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햇빛 가리개를 활용

하여 차장을 가려주는 것도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것

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다. 햇빛 가리개가 없다면 빛을 

막아주고 반사시키는 돗자리, 상자 조각 등을 활용해 직

사광선이 드는 방향의 차장을 가려주면 된다. 차장으로 

들어오는 햇빛을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20°C 정도 실

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.

■ 자동차 뒤쪽을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마주보게 주

차하기

안타깝게도 앞의 소개해 드린 두 가지 방법 모두 여의

치 않다면, 자동차의 뒤쪽을 해가 비치는 방향으로 마주 

보게 주차한다. 자동차의 전면과 달리 뒷면은 코팅이 되

어 있어 앞쪽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실내 온도가 10̊ C 

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.

마지막으로 주차 시 창문을 약 1cm 정도만 열어두면 

실내 공기 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. 뜨거운 공기는 위로 

올라가는 성질이 있기에 틈을 통해 뜨거운 공기가 밖

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. 이때 창문 부근 실내 온도

는 약 6̊ C 정도 내려간다. 단, 창문을 너무 많이 열어 놓

을 경우 도난 사고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니 주의해

야 한다.

▣  최대한 빨리 실내온도를 낮춰라!

■ 자동차 실내에 고여 있는 공기 갈아주기

차에 타기 전 다른 창문은 모두 닫아둔 상태에서 조수

석 창문만 내리고 운전석 문(창문X)을 4~5번 정도 반

복해서 여닫아 주면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내릴 수 있다. 

주행 중에는 운전석 창문과 함께 (운전석의) 대각선 뒤

쪽에 있는 창문을 연 채 주행하면 빠르게 실내 온도를 

내릴 수 있다.

■ 자동차 에어컨 똑똑하게 사용하기

우선 송풍 스위치를 올려 차량 내부의 더운 공기를 밖

으로 빼준다.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창문은 열어두

어야 한다. 어느 정도 환기가 됐으면, 에어컨을 가장 강

한 세기로 작동시킨다. 이때, 최대한 강하게 틀어 온도 

빠르게 낮추는 편이 약한 세기로 오래 틀어 두는 것보

다 더욱 훨씬 효율적이다.

목적지 도착 2~3분 전 에어컨을 끄고 내부 증발 수분

을 제거해 세균 번식을 막고, 정기적으로 에어컨 내부

의 곰팡이 와 먼지를 제거해 필터를 청결하게 하는 것

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에어컨의 효율을 10% 이

상 높일 수 있다.

■ 고온으로 인한 사고 방지하기

많은 운전자이 무심코 먹던 음료수나 작은 소지품들

을 대시보드에 올려놓는다. 그런데 이는 무척 위험하다. 

밀폐된 차 안은 계속해서 복사열을 받기 때문에 내부 에

너지가 증가해 실외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까지 올라

간다. 이때, 불에 잘 붙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

들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.

한 실험에 따르면 한여름 기온이 35°C도인 상태가 4

시간 이상 지속되자 자동차 평균 실내 온도가 70°C 이

상올라갔고, 앞유리 부근 실내온도는 무려 92̊ C 뒷유

리 부근은 78̊ C, 조수석과 뒷 자석은 62°C까지 올라

갔다.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캔 음료는 78̊ C, 일회용 라

이터는 82̊ C가 되자 각각 폭발했다. 특히 요즘 많이 사

용하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도 고온 폭발 사고에 주의해

야 할 대상이다.

여름철, 자동차 실내온도를 사수하라!


